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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딛고 올해 한국 아트마켓의 문을 열다 / 최지혜 기자

정희승 <무제 #09 From the Series Rose is Rose is a Rose>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8×78cm 2016

화랑미술제가 2021년 국내 아트페어의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한 해 대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발판 삼아 
재도약에 나섰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2021화랑미술제(코엑스 
3층 C홀)는 3월 3일(수) VIP 오픈을 시작으로 7일(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2021화랑미술제에는 한국화랑협회 소속 107개 갤러리가 
작가 500명의 3,000여 점과 함께 참여한다. 서울의 
PKM갤러리, 가나아트, 갤러리고도, 노화랑, 박여숙화랑, 
원앤제이갤러리, 이화익갤러리 등 76개, 대구의 갤러리전, 
갤러리제이원, 동원화랑, 우손갤러리와 부산의 갤러리마레, 
갤러리우, 갤러리조이, 갤러리화인 등 경상권이 27개, 
전라권의 나인갤러리, 서신갤러리, 충청권의 오원화랑, 인천의 
코스모스갤러리 등이 참여를 확정했다.
국내 주요 갤러리가 모두 모이는 만큼 출품작 라인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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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다. 리안갤러리의 남춘모와 조현화랑의 이배는 2020년 
작업한 추상회화 신작을 선보인다. 갤러리바톤의 정희승, 
갤러리우의 알렉스 카츠, 국제갤러리의 박서보, 금산갤러리의 
권용래, 선화랑의 정영주, 예화랑의 아트놈도 각각 대표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학고재는 오디오 카세트, 레코드판, 헤드폰 
등 음악  관한 재료로 작업한 백남준의 귀여운 소품 <법륜은 
돌아가네>(1990)를 출품한다. 갤러리현대는 올해 1월 작고한 
김창열 화백의 대형 물방울 회화를 필두로 정상화, 이우환, 이건용, 
이강소, 김민정, 박민준, 이명호, 이슬기, 김성윤, 이반 나바로의 
작업을 모두 아트페어로 내보낼 채비를 마쳤다. 새로 출사표를 
던진 갤러리그림손, 갤러리바움, 갤러리아트숲, 갤러리팔조, 
갤러리플래닛, 공근혜갤러리, 아트소향, 올미아트스페이스 등의 
귀추도 주목해 볼 만하다.

최정준 <Re-Island (Icarus)> 캔버스에 유채 130×130cm 2021

화랑미술제는 젊은 미술인의 아트마켓 데뷔 무대인 
<줌-인>으로도 유명하다. <줌-인>은 2019년 미술평론가 
유진상과 독립큐레이터 윤율리 기획의 ‘영 아티스트 오픈콜’을 
전신으로 둔 공모전이다. 올해 심사는 큐레이터 김성우, 김한들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 이은주가 맡았다. 젊지만 내실 있는 
작가 497명이 2,880개의 작업을 지원했으며 최종 10인에는 
강보라, 김민지, 김선희, 오슬기, 우현아, 임지민, 임지혜, 
정재원, 정희승, 최정준이 선정됐다. 이 ‘뉴 페이스’의 작품은 
2021화랑미술제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다.
부대 행사로는 ‘아트 토크’와 ‘아티스트 토크’가 마련된다. 
미술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작품 소장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로 구성했다. 인기 도슨트 정우철의 프리다 칼로 작가론, 
박주희 변호사의 갤러리스트와 컬렉터를 위한 미술법, 미술 투자 
그룹 박지혜 대표의 미술시장 이슈와 투자법, VR 전시 플랫폼 
이젤 윤영준 대표의 아트&테크놀로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돼 있다. 더불어 한국화랑협회에서 운영하는 미술품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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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와 관련 특강이 진행된다.
한편, 비대면 시대인 만큼 올해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과 뷰잉룸을 
적극 활용한다. 대부분의 부대 행사가 인터넷과 연동되며, 온라인 
뷰잉룸으로 작품 내용, 작가 프로필, 갤러리 소개 등 세부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정비를 끝냈다.
화랑미술제 올해의 포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이다. 과연 이번 행사는 한국 미술시장의 나침판이자 
따뜻한 봄바람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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